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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서]
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. 

  

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. 대기업 비정규직이면서 해고자였던 故 윤주형은 서른여섯 길지 

않은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. 그는 2007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노동조합 대의

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온몸으로 맞서다 2010년 징계해고 된 후 복직을 위해 투

쟁 중이었다. 

그가 해고된 이유는 비정규직이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였기 때문이다. 노동조

합 대의원으로 일방적으로 공정변경을 시도하려는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노사협의 절차를 

거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다. 단체협약에 시설 및 공정 변경을 위해서는 노

동조합과 협의할 것이 절차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것은 사측이었다. 노사협의 절차를 

이행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조합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잔업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

해고함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이 명백하다. 더욱이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기

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방어권을 박탈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비정

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표적성 징계였다.

고 윤주형의 마지막 말, ‘평등하게 태어났지만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’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

통으로 그의 인생을 상징할 수 있다. 자동차 한 대를 같이 만들지만 사용자에 의해 누구는 

정규직,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갈라지고 사용자가 용인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마저 차이가 

난다. 노사가 복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별이 있었고 그는 복직 대

상에서 제외됐다. 3년의 열정을 쏟은 복직투쟁에서 일터로 돌아가려는 꿈은 무참히 사라져 



- 2 -

버린 것이다.

故 윤주형을 죽음으로 이끈 기아자동차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. 

기아자동차에게 요구한다.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노노간 차별을 철폐하라. 

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켜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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